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國語 속의 借用語

---古代國語에 서 近代國語까지 

南 豊 鉉

(혐國大 교수， 國語學)

한 언어 가 다른 언어 후부터 말아들인 單語를 借用語(borrowings) 또는 

外來語(word of foreign origin)라 하고 본래부터 카지고 있었거 냐 스스 

로 造語한 단어 를 固有語(native word) 또는 土훌語(indigenous word) t!} 

한다. 

‘借用’이란 말은 언어학적인 術語이지 문자 그대로 ‘빌려 쓴다’는 뭇은 

아니다. 借用語라고 해서 그 단어를 원말에 되돌려 주어야 할 채무가 있 

는 것도 아니고， 또 원말 역시 차용해 갔다고 해서 어떤 손실을 업었거 

나 쏘고 있던 말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나다. 다만 다흔 언어의 말을 

자거의 언어에 갖다 쓰는 것이 차용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술어로 정하여 

쓸뿐이다. 

借用語는 어떤 개안이 뽕내는 마음이 있어 자기나라 말에 외국어를 섞 

어 쓰는 것이 계기가 되어 들어오는 경우와 외국의 文物이 수업되연서 필 

요불가결하여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.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 

든 차용어는 收容된 말에 동화되게 마련이다. 借用語가 外國語와 구옐되 

는 것윤 이 동화에 있다. 즉 차용어는 동화되어 自國語가 된 것이고 외국 

어는 낭의 나라 말안 것이다. 오늘날 우리가 상용하는 ‘배추’와 ‘상치’는 

순수한 우리의 고유어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어의 ‘白菜’와 ‘常菜i 를 차용 

한 말이다. 이 단에틀은 오랜동안 국어 속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그 語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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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아주 잊혀져 이제는 고유어와 다릎이 없을 만치 국어에 동화된 것이다. 

차용어 의 同化現象을 언어 학척 ￡로는 세 분야로 나누어 서 설명 하는 것 

이 펀리하다. 

첫쩌는 音題論的안 동화이나， 영어의 ‘bus’가 국어에서 ‘버스’ ‘빼스’로 

발음되는 것이나， ‘lamp’가 ‘남포’로 되는 것 퉁이 이에 해당한다. 국 

어에서는 영어에서와 같이 有聲閒鎭音 [bJ냐 流音 디]이 語頭에서 발음펼 

수 없기 해문에 이와같이 국어식우로 발음되는 것이다. 외국어는 音隨體

系냐 音題法則이 텀國語와 다르키 해문에 외국어에 여간 능한 사항이 아 

니면 정착한 외국어 발음이 어렵다. 하붙며 외국어에 익숙치 않은 일반 

대중에 게 부급펴 면 자국어 의 音홉힐習慣에 딱라 발음하게 되 으로 자연 음운 

론척A로 동화되게 마련이다. 

둘째는 文法的안 동화이다. 미국 펜실바니아1'1베 사는 獨適系 사랑들은 

영 어 의 ‘funny’를 ‘fonnig’로 'tricky’를 ‘tricksig’로 변화시 켜 말한다고 한 

다. 이것은 행용사를 만드는 영어의 '-y’를 그와 유사한 기능올 하는 독일 

어의 ‘-ig’로 대치시킨 결과이다. 中世國語에서는 중국의 복식 이름안 ‘比

甲’이란 말을 차용하였었다. 이 만어의 中國音은 당시에는 ‘비가’가 가장 

가까운 것이였다. 그러나 이 ‘벼가’란 말은 매우 낯설은 것이었기 해문에 

第 2 音節의 ‘각’를국어의 ‘둡게’ ‘반게’ ‘지게’하는 ‘게’에 결부시켜 ‘바 

케’라는 말혹 동화시켜 사용하였었다. 현대국어에서도 영어의 형용사를 

차용할 애 ‘스마트하다’ ‘젠틀하다’ 와 같이 接尾辯 ‘-하다’ 를 붙여 차용 

한다. 원말에 없는 우리말의 첩미사를 첨가함우록써 문법적 ò 로 국어에 동 

화시키는 것이다. 

세쩨는 語鎭論的 또는 意味論的인 동화이다. 우리가 흔히 쓰는 ‘텔레"81 

천’ 이 란 말은 ‘tele: 遠’ 와 ‘vision: 視’ 이 합해진 複合語·인데 , 우펴 는 그 

語源을 생각지 않고 단지 ‘受像機’란 돗오로만 사용한다. 원말의 복합어 

가 우리말에 와서는 單-語르된 것이다. 또 ‘카네이션 j 이란 말은 본래 상 

표의 영칭이었는데 한해 커피에 치는 우유의 通稱으로 쓰인 일이 있었다. 

원말의 뭇이 우리말에 차용되어 바뀐 것이다. 우리말의 ‘미욱하다’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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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迷感C~다)’에서 차용펀 것이지만， 두 말 사이의 意味는 상당한 차이를 

보여준다. 이들은 우리말에 차용되어 語윷論的안 풍화를 한 예들이다. 

외 국어 가 차용될 혜 는 차용의 모댈은 하나이 면서 여 러 形態로 나타나는 

수가 있다. 현재 ‘truck’에 대한 차용어는 ‘추럭’우로 익어져 가는 캄이 있 

치 만， 석 러 사탑플의 말을 듣어 보연 ‘추럭 ’ ‘트럭 ’ ‘도락구’ 등 다양하게 

쓰이고 있다. ‘radi。’를 모델로 한 차용어도 ‘나다오’ ‘라다오’ ‘나지요’ 

‘라지요’ ‘레이디오’동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. 이러한 예들은 우리 

주변애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차용어가 통화되어 가는한과정이다. 

외국어에서 많은 借用語를 받아들이게 되연， 그 영향을 받아 수용하는 

름語가 構進的안 변화블 입게 된다. 국어에는 語頭에 流音이 올 수 없는 

頭音法則이 있다. 그러하여 漢字語의 ‘路上(로상)’은 ‘노상’우로 차용되 

고 ‘훨花(러화)’는 ‘니화C>이화)’로 차용되게 되었다. 그러나 서쿠에서 

많은 차용애가 듬어오게 되자 ‘라디오’ ‘램프’ ‘로보트’ 둥과 같이 두음 

법칙헤 어긋나는 단어들이 흔히 사용되게 되었고， 근래에 와서는 語頭에 

流룹을 가진 西歐語를 받아들일 혜는 그 流音을 살려서 수용하는 것이 일 

반화되어 가고 있다. 이것은 西歐語가 우리 국에에 音뚫論的으로 영향을 

마친 것이다. 

국어 는 중국어 로부터 접 미 사 ‘-的’ 을 밭아들여 ‘人間的’ ‘社會的’ ‘政

治的’ 등과 같이 돼우生훌的으로사용하고있다. 이 용법이 확대되어 ‘우 

리的안 것’과 같이 固有語들에까지 사용되고 있다. 우리말의 假定法은 

‘ ... 하면(하거든)’과 같이 1뭘定句의 後尾에 語尾를 사용하여 표현한다. 이 

에 만하여 중국어(漢語)의 假定法은 假定句의 첫머리에 ‘若(萬若， 萬一)’

과 같은 接績詞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. 중국어(漢文)의 이 표현법이 

국어에 영향을 미치어 ‘萬若〔萬一} .. 하연〔하거든)’과 같이 接續副詞와 語

尾 사이에 呼應판계를 형성하게 되였다. 이러한예들은 한 언어가 다른 언 

어에 文法的 o 로 영향을 마치는 예이다. 

차용어 를 다량 o 로 수용하게 되 면 그 가운데 는 고유어 와 類意關係를 이 

루는 것이 있다. 이것이 類意語衝突을 일A켜 고유어가 소열되고 차용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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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代替되는 수카 었다. 국어의 고유어 ‘외’와 ‘ 7 룹’야 한자에 ‘山’과 

‘江’으로 대처] 펀 것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. 또 外國語가 직접 

차용되지 않더라도 고유어의 語意에 영향을미치는수가있다. 漢文의 ‘聲’

은 ‘名聲， 聲價’의 뭇으로도쓰이는데 이 영향으로국어의 ‘소리’가 名聲의 

돗오로 사용펀 예가 柱詩꿇解에 나타냐고 있다. ‘마리’는 ‘머리’와 語感

의 차이만을 냐타내던 것안데 漢文의 ‘首’의 영향으로 ‘한 마리， 두 마리 

와 같은 數量의 단위어로 쓰이게 되었다. 이것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. 

차용의 모텔은 외국어의 音相얀이 아니라 그 意味가 되는 수카 었다. 

佛語에 서 는 摩콧樓를 ‘gratte-ciel’ 이 라 하는데 , 이 것 은 영 어 의 ‘skyscraper’ 

를 意譯하썩 借用한 것이다. ‘摩天樓’도 같은 의역이다. 영어에서는 차용 

어 를 ‘loan word'라고도 한다. 이 것 은 독얼어 의 ‘Lehnwort’를 意譯한 것 이 

다. 이러한 차용어를 觸譯借用(loan-translation)라 하는데 여러 언어에서 

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. 영어의 ‘ice-cream’을 중국어에서는 ‘永향縣’ 

이라하는데 ‘ 71<’은離譯借用이다. 또， ‘rail way’를 알본어에서는 ‘鐵道’，

중국어에서는 ‘錢路’로 離譯借用한 것이 모두 국어에 들어와쓰이고 있다. 

運動用語로서 는 ‘cornerkick’을 종래 音借하여 ‘코너 킥 ’ A로 사용하다카 최 

근에는 ‘쿠석차기’로 고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借用語의 일종인 歸譯

借用語인 것이다. 한쐐 한자어 대신 固有語블 써야 한다고 하여 ‘算數’

를 ‘생본’， ‘三角形’을 ‘세모꼴’， ‘恐훌家’를 ‘아내무섬장이’ 등으로 고 

친 일이 있으나 이것도 결국은 觸譯借用語에 불과한 것이다. 觸譯借用은 

自國語의 造語法에 어긋나는 만어를 만듣기도 한다. 뽑木올 ‘모나무’라 

고쳐 사용한 것이 그 예이나， 우리말로는 ‘나무모’카 요히려 자연스러운 

것이다. 이러한 현상들은 외국어가 자국어에 語棄論的A로 영향을 미치 

는 여1 듣인데 차용어는 대체로 자국어에 없는 새로운 만어를 수용하는 것 

이어서 그 자체가많든적든간에 차국어의 語훌體系에 영향을 미치는 것 

이라 하겠다. 

두 언어가 만나서 단어를 차용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

을 言語接觸(language contact)이 라 한다. 이 言語接觸現豪은 ‘펴 진 (pid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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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in)’이나 ‘크레올Ccreol)’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복장 

한 현성을 보이기도 한다. 借멈語도 곧 이 言語接觸의 한 塵物안 것이다. 

또， 借用語는 文化史的으로는 文化의 據散Cdiffusion)現象을 보여 주는 것 

이어서 文化人類學에서도 중시하는 분야가 펀다. 

R 

국어 속에는 많은 借用語가 있다 r우리말 큰사건」에 수록된 통계를 보 

변 固有語가 74, 612, 漢字語가 85, 527, 外來語가 3, 986 으로 나와 있 다. 

漢字語와 外來語는 모두 차용어에 속하는 것안데， 이들의 수가 固有語를 

웃돌고 있다. 이 통계는 장정적안 것이어서 실제로 그 비율은 차용어 쪽 

이 더 클 것임에 블림 없다. 이제 이들 차용어가 歷史的우로 어떻게 수용 

돼 왔는가를 살피기로 한다. 

19 세기 。1 천 국어의 借用語는 중국어(漢뚫) 차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하 

고 그밖의 언어로부터 차용한 것응 미미한 정도의 양만이 확인되고 있다. 

먼처 이들에 대하여 살피고 중국어 차용어는 뒤에서 고찰하기로 한다. 

古f-t;;國語에 서 중국어 이외 의 차용어 는 佛敎를 통하여 수용펀 쯤語의 차 

용에가 두드러진다. 그려냐 이들도 대개는 풍국을 통하여 들어왔기 혜문 

에 거의가 漢字化완 것이다. 

뾰혔動 ( <maitreya) 

乾達婆(<ghandharva) 

검행~t刺C <arnitãdha ksetra) 

南無佛C<narno buddhãya) 

須購C<sumeru) 홈提C<bodhi) 

둥이 쨌歌에 나타나고 있다. 이들은 했語를 중국에서 音譯한 것이다. 新

羅華嚴寫經造成記는 755 년에 쓰여 진 것 인데 

홉塵C<홈提健睡 Bodhisa ttva) 舍利C<sarira) 

沙購(<srãrnanera) C찮)唱C<唱、뚫<bhãsa) 

동 音譯한 것 이 나타나고 했語를 중국어1 서 훌챔譯借用한 단어 로 

法界Cdharmadhãtu) 꿨生Csattva) 鷹 Cupo~adh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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灌頂Cabhi~ecana) 歸依Csarana) 供養Cpüjana)

퉁이 나타난다. 이밖에도 중국어를통한 佛敎系統의 t 많은단어가 지속적A 

로수용되어 그 가운례에는 오랜동안 사용되는 동안 大聚化된 것이 많다. 

중(增， <쨌) 좋C1깜)， 흉생 C>짐증， 댔生) 바리 C>~) 

슈고〔受苦) 행 적 (行績 ?) 성 〔性)가시 다. 

등은 15 세기 문헌에서 한글로 기록된 것A로 이런 大聚化된 양상을 보 

여주는 예이다. 이에 바하여 禁語에서 직접 차용한 것A로 확인되는 것은 

아직 없다. ‘부처’는 中世國語에선 ‘부려’이고 劉歌에서는 ‘佛體’로 記

錄되기도 하였다. 이것은 범어의 ‘buddha’에서 온 것A로 중국어에선 ‘佛

’”ξ’ ‘浮圖〔屬)’ ‘浮P강’ ‘動默’ ‘母驗’ ‘沒밟’ 등A로 音譯하거 나 ‘佛’ 이 라 

때g해서 使用했다. ‘부터’는 이들어느것파도직정 服絡이 닿지 않는다. 이 

런 점에서 흑 첼語플 직접 모델로 한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볼수 

있으나 단정 하기 힘 들다. 

15 세기 국어자료에는 

겹휠경휩 廳f법 獅子 lJJi뀔緊 

둥이 보인다. 앞의 셋은 서역어가， 마지막것은 東로마帝國語가 중국을 거 

쳐 들에온 것이다. 

高麗時代엔 豪古語로부터 비교척 많은차용어를받아들였다. 

세기에 元과의 정촉이 밀접했던 결과에서 온 것이다. 官職名，

專 등에 판한것이어서 문화적안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범위의 

이는 13, 14 

말， 매， 軍

語훌들이다. 

必텅휩했 • 心者j늙 (biciyeci， 훨記) 達;홈-:f"ËtJ한 (taruTacin ， 鎭守官)

站7lf:. (jamcin， 站戶)

는 高麗史에 나타나는 것 A로 元의 官職名이 高麗에서도 그대로 쓰인 것 

이다. 15 ， 6 세기 문헌에 나타난 것올 몇몇 들연 다음과 같다. 

아질게 물 (兒馬. ajirra) 

가라 올 〔黑馬 qara) 

고등개 (짧， qudurga) 

등은 말(馬)에 판계된 차용어， 

철 다 블 (7lf:.馬 ze’erde) 

구령 칠 (票色馬 küreng) 

오랑(/l:f:帶 olang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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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라매 (秋鷹 boro) 

칼지게 (黃鷹 qarcirai) 

등은 매에 관한 차용어， 

고도리 (體 rodori) 

렬 릭 (武官服， terlig) 

바오달(營 barudal) 

송곧(海춤， singqor, songqor) 

최진(白角鷹 kögsin) 

오니 , 오노(뿜 onu, oni) 

바툴， 技突〔勇士， ba'atur) 

둥은 軍事에 관한 치-용어 이 다. 이 밖에 

타락(配簡 tarar) 슈라(水刺 sülen) 

둥 음식 에 판한 것 이 더 였 다. 

한펀 女員-語는 威鏡道의 地名에 남아 었 다. ‘豆滿江’ 은 女혈語 tümen' 

(萬)에서 온 것이다. ‘鍾城’은 古名으로 ‘좋띠’이었었다. 이는 ‘鍾’ ‘鼓’

를 뭇하던 女質語 ‘tungken’에 서 온 것 이 고 ‘鍾城’ 은 그 意譯이 다. ‘오랑 

캐， JC良哈’는 豆滿江 일대에 샅던 女員族의 명칭으로 고유명사이었던 것 

이 후대에는 野蠻人의 通稱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. 

近代國語에 는 淸과의 接觸으로 滿1:11{語가 들어 오케 되 었다. 

널쿠(斗逢 nereku) 

쿠리 llH掛子， kurume) 

등이 그것으로 推定되고 있다. 

소부리 (羅座兒， soforo) 

마후래 (運， maralai) 

이밖에 歷史的안 사실로 보아 俊， 흥원판， 金과의 接觸을 상정할 수 있우→ 

냐 借用語의 有無는 확안되지 않는다. 다만 劉歌에 俊의 명칭이 ‘훔理’로 

표기되었는데 이는 ‘여리’후 추정되는 것으로서 15 세기에는 ‘예’로 나타 

나고 있다. 

m 

19세기까지 국어가 憐近 諸言語와의 接觸이 미마했던 데 III 하여 중국어 

와는 그 유례를 보기 힘들 만큼 長期間올 두고 持續的으로 密度 있는 컵 

촉을 해왔다. 이 접촉은 國語史의 先史時代에 이미 시작된 것무로 두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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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. 그 하나는 口語와 口語를 통한 直族

的안 接觸이 요 다른 하냐는 文語를 통한 間接的안 接觸이 다. 間接的안 接

觸은 또 크게 두 가지 樣相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것A로 생각된다. 그하 

냐는 中國古典안 經書， 史書， 文學書 등 思想과 敎養을 위한 것이고 다른 

하나는 行政이 나 寶生活을 위 한 文書方面의 것 이 다. 

漢字· 漢文이 이 땅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 o 나 漢四都

設置(B.C.108) 이전에 이미 들어와 사용되였던 것으로 추측띈다. 이것 

이 三國R춘代 초기 에 는 知誠層에 普遍化되 었을 것 이 나 廣開土大王牌文(414)

을 보연 당시 우리 先A들의 수준 높은 漢文騙使能力을 직접 꽉안할 수가 

있다. 이 한문의 수용￡로 우리 선안들의 文字生活이 시작펀 것이지만 外

國語 文章인 한문율 수용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었던 것무로 생각된다. 

처 음에 는 중국어 와 우리 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兩言語井用A(bilinguals) 

에 의하여 수용되었다가 차츰 보급되어 가연서 그學習方法이 확럽되어 갔 

을 것이다. 한문의 학습방뱅은 오늘날에도 흔히 外國語 文章을 학슴할 해 

이용되는 방법과 같이 漢文을 먼저 原文 그대로 音讀한 다음 우리말로 풀 

어 새기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믿어진다. 音讀은먼저 중국의 原音에 가 

깡게 읽었을 것이냐 교육기판이 설치되어 그 학습이 보급되연서는 음운론 

적우로 한국어에 동화된 音￡흐 읽혀 韓國漢字音의 발단이 열렸을 것이 

다. 高句麗 小默林王 2年(372)에는 太學올 셰워 貴族子弟들을 교육하였다 

하나 이 해에는 이마 當時 國폼에 동화된 漢字音이 성럽되었을 것이다. 

이 한자음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었으나 오늘날에 이어지는 傳統的안 漢

字音은 先代의 한자음의 영향도 받았지만 주로 中國 中古音안 훌代의 한 

자음을 모탤로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. 

한펀 漢文의 새김도 개인에 따라 다양한 表現이 나왔올 것이나 經書를 

비롯한 古典은 그 새김이 차츰 체계화되어 師弟間에 천수되는 과정을 밟 

았을 것우로 믿어진다. 이 체계화된 새깅을필자는釋讀口옳이라 한 바있 

는데， 이의 영향으로 우리의 선인들이 한자를 우리말의 語順A로 배열하 

여 그들의 생각올 기록하는 表記法을 발달시킨 것A로 생각된다. 이 釋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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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찮은 처음에는 口傳되었오냐 新羅統一을 천후해서 漢文의 原文에 묘를 

써넣어 그 독볍을 文字로 표시하는 단계에까지 발달한 것으로 推定된다. 

解n썽이 方言A로 經뿔릎 읽었는데 이것이 후대의 學者들에게 전수되었다 

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한 것우로 믿어진다. 이 방법은 물론 뽑廳、 

이천부터 발달해 있어서 薦廳은 이를 이용하여 經書의 내용을 바르게 파 

악할 수 있도록 釋讀한 것」즈로 생각된다. 이러한 口찮은 偏佛윤 막론하 

고 많은 훤籍에 記錄되었을 것이나， 불행히 모두 煙滅되고 현재 남아있는 

그 장物응 고혀 시대에 이루어진 것무혹 믿어지는 舊譯仁王經口많이 最

古의 것이다. 이 釋讀口흙에서 우리말의 常用語에 해당되는 것은 고유어 

로 읽지만 漢文의 熟語나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構成素듣은 그대로 音

讀하였올 것이다. 이러한 한문의 학습 방법과 한문의 가속척안 보급은 이 

땅의 지식인들의 敎養파 思考의 영역을 넓혔으며 나아가서는 많은 抽짧 

的 械念語를 차용하게 하였다. 王申촬記石銘은 三國時代에 신라의 知識

A들이 한자를 우리말 순서로 배열하여 하늘에 맹서한 내용을 키록한 初

期更讀文이 다. 여 기 에 이 미 詩經， 常書， 書傳， 禮記 등의 經書를 學習하 

였다는 내용과 함께 ‘忠造’， ‘執持’， ‘過失’ 통과 같은 抽象的 擺念語

가 차용되 고 있음을 보여 준다. 新露華嚴寫經造成記(755)는 初期更讀文에 

뾰룹 記入한 統一新羅 時代의 更讀文이다. 여커에는 앞서 열거한 佛敎用，

합와 함께 ‘、休溶， 大小便， 香， 香盧’ 와 같은 生活用語와 ‘行道장(좋)-’ 

‘頂禮寫(~)-’ ‘供養寫(좋 )-’와 같은 動5꾀， ‘淳j爭寫(좋)-’와 같은 形

容詞가 차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. 한문의 用語에 接尾離 ‘좋-’를 붙 

이는 것은 이들을 국어에 文法的으로 동화시켜 차용하는 規則인데 이것이 

이 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음이 주목된다. 또 한품의 ‘然後’ ‘以後’와같 

은 接續詞가 차용되고 있고 현대국어의 ‘萬若…하연’에 해당하는 ‘若... 薦

者(혼)’과 같은 표현도 나타냐고 있다. 이것은 한문이 이미 이 시대에 국 

어에 文法的A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는것이다. 이들은 극히 적은예 

에 불과하지만， 당시 漢文의 學習파 普及이 국어에 제흥한 借用語의 一端

을 보여주는 것이다. 統一新羅時代어1 居과의 접촉은 많은 文物의 수입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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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한문의 보급을 가속화시켰다. 이것은 高麗時代로 들어오면서도 치속 

되었는데 특허 光宗時代(958)에 科學制度가 시행되변서 漢文의 音讀파 釋

讀이 廳合되어 요늘에까지 천하여지고 있는 音讀口흙이 發達한 것A로 추 

측된다. 이 口흙은 漢文을 音讀하면서 그 句짧를 끊을 곳에 國語의 i!:l:(助

詞나 語尾)를 揮入하여 읽는 것이니， 

天地之間萬物之中똘〔애) 唯人是(이) 最월{寫尼〔장니〕 所뿔乎人者隱、 

(는) 以其有五倫是羅(이 라) 

와 같은 것이다. 音讀파 동시에 내용까지도파악할 수 있는 讀法이어서 한 

품의 학습과 이해를 위해서는 극히 효과적인 독법인 것이다. 이 口찮로 안 

하여 한문의 뽑請이 용이해져 한둔의 보급이 가속화한 것으로 믿어진다. 

한펀 이 口릎은 난해한 外國語의 文章인 漢文이 국어에 文法的으로 통화 

된 것이니， 漢文의 構成素를 필요하면 언제냐 차용할 수 있는 機械的인 裝

置가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. 

15 세기 품헌을 보연 한문의 명사는 그대로 국어의 명사로 차용되고 動

詞는 接尾離 ‘-τ-’를 붙이고(暴좋 , 勳흥 , 修補향-， 짝殺캉-)， 形容詞

는 ‘-향-’， ‘-릅〔랍) ’ ‘-룹(답) ’을 接尾시키고(彈향-， 貴향， 苦릅-， 法

흡-) 副詞는 ‘-히(이)， -혀，로’ 등을 接尾시키는(親허， 重히， 幸혀， 賽

로) 비교적 간단한 規則에 의하여 차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. 이러한 規則

운 漢文의 보펀화와 그 한국화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니 漢文과 國語와의 

거리가 그만큼 밀접해 있음올 말하는 것이다. 柱詩끓解卷六의 첫머리 宮

歐類詩릎 보면， 

짧P百， 禁城， 王뭘， 偶]盧， 鳳池， 絲輪， 黃金援， 朝天좋-， 細細창-

와 같이 寶生活과는 거리가 있는 漢文熟語가 그대로 國語文章안 詩解文에 

쓰이고 있다. 이것은 한문의 단어가 얼마나 쉽게 국어에 차용될 수 있는 

가를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. 

漢字 • 漢文의 文書方面에 서 의 이 용은 中國語借用語의 또 다른 양상을 보 

여 준다. 이 文書는 치식인은 물론 下級官更나 一般大累들도 사용해야 하 

는 것이커 혜문에 초기에는 中國語의 文法에 맞는 문장이 쓰였으나 공 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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國語的안 文章안 更讀文이 발달하여 함께 스였다. 更讀文은 行政이나 社

會制度 또는 많、民들의 寶生活파 관계되는내용올만영하는 것이어서 이 땅 

면의 차용어는 쉽게 大꿨의 언어 속으로 천투하게 된다. 

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 全般을 통해 보연 우선 歲次블 표시 하는 千支

의 名稱이 차용되어 널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. 

甲申， 因~， ':f:辰， 쫓때， Z.B, 辛*" 쩍辰 

퉁이 그것이치만， 六十甲子가모두쓰였을것이다. 다음으로는 數量詞로서 

'Ì", R.. 文， 步， 里 (길이) 

兩， 규， 짧(廷) (우게 ) 

石， 碩〈양) 

反(횟수〕 

등이 나타냐고 있다. 이 역시 제한완 자료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이밖의 용 

어도 필요에 짜라 차용하였올 것은 짐착하커에 어렵지 않다. 또.ifr人들 

의 명칭무로 

ifr. ifrR, 文R.. 쭈R.. 伯士， 功夫， 法功夫

둥이 나타난다. 이들은 적은 양이지만， 이 계통 차용어의 특징적인 양상 

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. ‘E’은 후대에도 그대로 사용되었 

고 오늘날에는 接尾廳 ‘-장이’로서 널리 쓰이는 것이다. ‘R’역시 후대 

에 널리 사용되었던 것￡로 생각된다. 高麗時代에는 ‘水R’이 부이는 바， 

이 는 鎬林類事에 ‘水作(수자， 信)’ 로 轉寫되 었 다. ‘R ’ 이 大聚化되 어 이 

시대에는 購人들의 名稱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. ‘伯士’는 

‘博士’에서 온 것으로 얻어진다. 이 계통의 차용어는 쉽게 대중화가 되어 

의미도 바뀌표로 語源的안 漢字를 찾아 쓰려는 노력올 하지 않아도 무방 

랬던 것이다. 佛家의 造成事業에서는 ‘施主’를 ‘휩越’이라 하는데 흔히는 

‘뀔-越’이라 記錄한 것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. 

‘功夫’는 비록 源字語라 하더라도 우리의 社會制度에서 造語된 명칭우 

로 생 각된다. 高句麗에 서 造語된 ‘뼈(國뼈， 看;뼈)’ 이 新羅에 서도 쓰인 것 

을 볼 수 있거나와 南山新城牌의 ‘面끊人’， 華嚴寫經造成記의 ‘橫皮脫(닥 

나우 껍질을 벗기는 사람)’ ‘脫皮練(벗긴 껑질을 다듬는 사람)’ 등과 같 

이 필요하연 수시로 造語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系統의 用語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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景德王해 地名을 중국식A로 고친 것도 漢字 • 漢文의 보급과 屬의 文씨을 

수입한 영향도 있지만 實用文에서의 i월字， 漢文 사용의 慣例가 그 직접적 

인 기초가 된 것A로 믿어진다. 

漢文의 釋讀올 바탕A로 뢰II~로 기 록된 借字表記語가 음독되 어 漢字語

化한 예도 있다. ‘減居世’가 固有語 ‘블거나’를 표기했먼 것이 오놓달 音

讀되고 있는 것은 잘 얄려진 사실이거니와 新羅의 官名을 표기한 ‘大舍’

의 ‘大’도 본래는 힘I[~로 읽은 것이다. 이는 ‘韓舍’의 ‘韓(한)’￡로도 기 

록되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데 현재 우리는音讀하여 漢字謂化하고 있다. 

이러한 현상은 월德王代의 地名變更에서 고유어 ‘吉同’을 ‘永同’으로‘고 

쳐 音讀한 것을 보연 이미 新羅時代부터 있었던 것엄올 알 수 있다. 

更讀文에 서 의 韓國漢字語의 造語는 i댐麗I판代로 들어 오면 더 욱 강력 하게 

나타난다. 若木j爭햄극놓造행記(1 030 년)에 는 

石運 石練 ε供納米 物業 훨行 

繼願成畢寫(~)- 計會寫(~)- 分折寫(창)-

仍鎬寫(~)- 暗到薦(~)- 出納짧(~)-

등이 쓰였는데 이 가운데는 慣用的A로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‘。l 

글을 作成하띤서 造語한 것 이 다. 松歐츄없陣文書(1281 년)에 는 ‘傳持使用

寫造(~고)’ 란 말이 냐온다. ‘傳持’ 는 ‘傳쫓하여 報持한다’ 는 말이 줄어 

진 훗讀文의 熟語인데 釋語詳節에는 한을 ‘연디’로 표기하고 있다. 한글 

표기는 곧 洛語로 취급한 것이다. 이러한 漢字語는 직접 中國語에서 借用

한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차용어로 다른 言語에서도 흔히 볼 수 있 

는 현상이다. 15 세기에는 

공번(公反) 공k(公事) 만얼(萬--:-) 분벨〔分別) 성계 (生計) 원(員) 

둥이 한글로 표기되었는데 이들은 이 황用文을 통하여 차용되어 대중화한 

것우로 믿어진다. 

이 후 更讀文은 19 세 기 말까지 사용되 었지 만 高麗後半부터 는 漢文式 表

現 경 향。l 캉해 져 朝蘇朝로 들어 오면 한문에 뱉를 만 듯한 문장으로 바뀌 어 

간다. 그러 나 이 更讀文을 위 시 한 實用文은 知識人들의 文語언 漢文과 言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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왔들의 生活言語인 口語의 중간에 위치하연서 韓國漢字語의 造語와 漢字

름펌의 大꿨化에 지속척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. 

借用語를 文化的 據散이 란 측면에 서 불 해 中國醫學의 한 분야인 本草學

을 홍한 借用등홈도 중요한 위 치 플 점한다. 本草學은 이 미 三國時代에 。1 <당 

에 들어 

類에까지 

왔지 얀， 高麗 文宗 3 年(1049 년)에 醫科科學應試資格을 應民， 雜

開放한 것이 이 계통차용어의 수용에 중요한 계치가 되였던 것 

으로 믿어진다. 이 借用語는 13 세기 중엽 大藏都藍에서 刊行한 鄭藥救急‘

方에 借字表記로 치록되어 있는 것이 귀중하다. 먼저 우리의 注目을 끄는 

것은 音假字(表音字)로 表記판 借用語이다. 

者里宮/자리 공(章lîiP根) 注也뭄/주엽 (볕英) 申木子/모관;존 

(無愚子) 嗚 目花/쿠묵화(題쫓) 洗心/셰 심 (細辛)

이들은 괄호 속의 중국어 藥材名을 모델로 하여 차용한 단어를 音假字

로 표거한 것 중에서 뽑아본 것이다. 이 音假字는 15 세기 문헌에서 중국 

어 

서 

차용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 借用語가 만간에 

널리 쓰여 固有語와 같은 단어로 안식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. 이 

계통의 차용어는 비록 한문을 퉁하여 間接的 o 로 차용됐다 하더라도 應民

의 생활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쉽게 그 語源을 잊고 국어에 동화펀다. 

山梅子(都孝人) ß흘願(l11~) 康移k子(胡挑) 搭菜(~火)

는 漢字語이지만， 중국어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를 배경 

으로 造語한 韓國漢字語이다. 이 계통의 용어가 知識人틀의 口語와 文語

와의 상호 간성에서 造語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. 

이 쟁g藥名 가운데는 고려 시대 

든 觸譯借用語를 보여 주는 것들이 

이천의 국어에서는 좀처럼 확인하기 힘 

있다. 

牛隊草/쇼무릎플(牛隊)， 狼훗牙/일히 의 엄 (狼牙草)， 짧훗母/옷의 

어 이 (‘康姓) 所물杓1T草/승서 근플(짧題， 黃휴) 金非陸音/쇠 버릅(馬團 

寬) 없강音置良只菜寶/ 냉 양두러 기 」 질배 (廳w子) 꿋p[:月 Z/하놓 톨 (꿋m. 

括養)

퉁은 괄호 속의 中國語블 천부 또는 부분적우로 번역차용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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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운데는 古代國語時代어1 차용된 것A로 추정되는 것도 있어서 오랜 연원 

을 가진 것업을 말하여 주기도 하는례 한펀으로는 한문의 釋讀과도 관계 

가 있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. 그러나 이 本草學의 借用語도 朝蘇朝後

期로 오띤 다시 漢字語로 되돌아 가케 되어 오늘날까지 천해지는 것은 극 

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. 

國語카 中國語와 直接的인 接觸을 한 것은 地理的안 與件 ò 로 보아 國

語의 先史時代에 이미 있었음에 틀림없다. 그러냐， 이 直接借用語는 폼語 

源이 잊혀지는 것이 어 서 후대의 言語資料를 가지고 추정하기에는 큰 어려 

움이 있다. 이런 가운데도 일찍부터 비교적 믿올 만한 것으로 추정된 것 

은 ‘붙C<筆)’ 과 ‘먹 C<뚫〕’ 이 다. 이 들은 문자생활이 시 작된 후에 차용완 

것이겠지만 우리의 f專統的안 漢字音과는 다른 音相올 보여 주는 것이셔서 

이 한자음이 형성펀 古代國語時代 이천에 차용펀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. 

이밖에도 

석 (짚세 기 ， <展) 살C<失) 되 (升，<斗) 봐 C<布)

솔C<剛) 최 C<帶) 채 (輔，<策) 우늬 C<放)

풍의 名詞와 

스다C<書〕 녀의다C<推) 배다C<敗) 

둥의 動詞가 이른 시기에 차용된 것으로 學論된 바 있다. 이 가운데 동사 

는 한품의 동사에 ‘-좋(德)-’를 정미시켜 借用하는 규칙이 형성되키 。1

천에 차용된 것우로 볼 수 있A니 古代國語 이천의 차용어로 추측되는 것 

이다. 

고려 시 대 에 ‘水R’ 이 ‘水作(슈자)’ 로 나타냐셔 ‘R ’ 을 ‘자(창〕’ 로도 잃 

었음은 앞에서도 말하였거니와 15 세기 운헌에는 

짱C<R) 떻 C<짧) 좋C<廳) 용C<樓) 좋C<倚) 

퉁이 나타냐 주목올 끌어 왔다. 이들은 中國語에서 入聲音야 脫落하여 가 

는 단계인 ‘기>송>。’에서 ‘동’의 단계를 보여 주는것이나 傳純的언 漢

字音파는 다른 차원에서 차용된 것이다. 이는 모두 日常生活에서 쓰이는 

것 이 니 , 古代國語時代의 直接借用語일 가능성 이 높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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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세 기 문헌에 는 近世中國語에 서 f홉用판 단어 들이 나타냐고 있 다. 

노C<羅) 보갱1C<寶貝) 비 단C <]Z!!段) 주가C< 自家) ~디 C<緊的) 잔덧 

C<쉴的) 차C<茶) 차반C<茶飯) 천C<錢) 천량C<錢樓) 퉁C<銷) 훼 

C<휩D 

이 틀은 모두 생 활용어 로서 주로 元代의 중국어 直接借用語로 생 각되 는 

것이다. 

16 세기 이후 18 세기 문헌에 걸쳐 나타냐는 중국어 직정 차용어는 비교 

적 많다. 

服節類 : 당건(康띠) 흉빅(뼈背) 쾌;온(掛子) 비가， 비게(比甲) 

던렁〔團領) 후시(護戰) 

布멈類 ; 즈우샤， 주사(짧ñV)) 

상투(上頭) 

션단(閒段) 

야투로， 야토룩(觸頭綠) of챙 (顆좁) 

토슈(套抽) 

허;종(廳子) 

모시(木絲) 

器血類 ; 척-~， 좌 QC座兒) 좌;ξ (빼子) 노고(鍵鎬) 산판(算盤) 

食物類 ; 빙 져 , 맹 자(館繹) 변시 (圖食) 슈판(水飯) 사탕Cií'少樓) 

商賣類 ; 푸~C鋼子) 가머 (假的)

官公類 ; 투셔 (圖書) 태 깐 CI뼈子) 당지 (當直) 간계 Ci:r結) 족좌CO鎭) 

未觀廣菜類 ; 슈슈(萬훌) 언1 치 (白菜)

其他 ; 랴쳐 (下處)， 황호(혐貨) 

이들은 元代 이후 18 세기에 걸쳐 借用된 것우로 당시인들의 생활과 직 

첩척A로 판계가 있는 것들이며 또한 오들에까지 사용되는 것도 여릿 았 

다. 이 계통의 차용어는 원칙적오로한달로표기되는 것이지만， 후대로오 

띤 다시 漢字語化하는 경 향을 보인다. 雅言覺非에 는 ‘大牌〔대패 )’ ‘徒里

(도리)’ ‘大共(대공)’ ‘홈里(보리)’로 표기되는 단어가 본래는 ‘推銷， 拉

模， 斗媒， 破瓚’에서 借用펀 것임을 지석하고 있다. 、이러한 漢字化는 주 

로 文書作成에서 사용된 것A로 믿어진다. 

17 세기 이후는 西洋文物의 수엽에 따른 차용어도들어왔다. 그러나 이들 

도 대개는 中國(淸)을 거쳐 들어왔기 해문에 漢字語化하게 되었다. 일례로 

聖經 天主 主日 福音 聖誠 聖母 耶蘇(예수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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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은 오능날도 天主敎(基督敎)에 서 쓰이 고 있는 말인데 이 미 중국에 서 간 

행된 聖經直解(1636 년 初刊)에 나오는 얄이다. 이 책은 이미 18 세기말에 

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그 필사본이 신자들 사이에 천파된 것이다. 

I'l 

이제까지 借用語카 수용되는 과정과 自國語에 마치는 영향둥 일반척안 

성질을 설명하고 고대국어에서 근대국어까지 국어 속에 치-용된 말들을 대 

략 살펴 보았다. 국어 속에 는 中國語를 비 롯하여 西域듬홈， 東로마帝國語， 

쯤語， 豪古語， 女힐語， 滿洲語， 近代西歐語-가 古代부터 近代까지 借用되 었 

다. 이 가운데 中國語 直接借用語와 豪古語， 女員語， 滿洲語 차용어들은 

口語룹통한차용어이고 그밖의 차용어는 漢文을 통한 間接借用語이다. 直

接借用語들은 대체로 日常用語들로서 생활의 변천과 함께 소멸되었거나 

후대까지 남아 전하는 것이 있어도 국어에 이마 동화되어 固有語와 다릅 

없이 쓰이고 있다. 

漢字 • 漢文은 창구한 동얀 지 속척 우로 사용되 면서 音홉뭘짧的으로냐 文法

的으로 국어에 동화된 특수한 文語가 되어 시대가 흐를수록 널리 보급되 

어 사용되 어 왔다. 이 땅의 知識人들은 歸 • 佛의 經典， 史書， 文學뿔 등 

의 中國 古典을 필수척으로 학습하였고， 이를 그들의 文語로 사용하였A 

나 이를 바탕으로 많은 한문의 단어가 차용되어 보급되어 왔다. 또한 漢

字 · 漢文은 훗讀文올 대 표로 하는 寶用文A로 발달되 었으나 이 를 통하여 

中國의 社會制度냐 行政에 관계된 단어 들이 借用되 어 널리 보급되 고 우리 

의 制度냐 日常生活에 필요한 용어 들이 漢字語로 造語되 어 보급되 었 다. 이 

와같이 漢字 • 漢文을 통하여 수용된 많은 차용어 들은 차용 후 공 사라지 기‘ 

도 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소멸되기도하였다. 현재 固有語의 수룹 능가 

하는 많은 漢字語가 國語의 語處體系 속에 수용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대 

국어 속에서도 漢字는 막강한 造語力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文化的인 言

語生活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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